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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6·3  지방선거, 객관적으로 진 것…장동혁 사퇴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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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

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9일 "6·3 지방선거는 객관적으로 진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

사퇴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 당이 앞으로 선거를 지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지, 지도부 사퇴까지 포함해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단체장 12개 중에 4명이 됐다.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와 정원오 후보의 인물 차이가 결정적인 (승리의) 이유다. 서

울은 부동산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여당의 실정이 원인이 됐다"며 "당의 전략이나 준비가 잘 됐던 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고, 당내에서는 내일모레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

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진 선거임에도 조용한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거무효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

치권에서 재선거하자고 판정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조사에 응하리라

는 보장이 없을 것 같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객관적인 수사절차를 통해



진상규명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에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투

표조차 제대로 못 하느냐는 부분에 대한 항의다. 특히 젊은 분들은 저희 세대보다도 훨씬 더 대한민국에 자부심이 있는 세대 아

닌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라고 짚었다.

그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는 "아직은 당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고, 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 사람들이 전부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한 내란 세력 비슷하게 몰아간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당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도 "복당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천천히 하자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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